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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록 철도승차권은 가독성, 휴대성, 효율성을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. 2025년 말부터 
전국 철도역에 차세대신형자동발매기(ATIM)가 도입되면서 매표창구와 자동발매기의 승차권 
양식이 감열지 형태로 일원화되어 효율적인 승차권 판매 및 관리가 가능해졌다. 그럼에도 
불구하고 여전히 긴 출력 형식과 낮은 정보 가독성으로 인해 여객의 이용 편의가 저하되고, 잦은 
승차권 용지 보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. 본 연구는 국내외 철도승차권의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
현행 승차권의 구조적 한계를 파악하고, 이용자가 승차열차 및 행선지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
수 있는 승차권 형태를 고안하였다. 이를 바탕으로 휴대성과 가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승차권 
판매 및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철도승차권을 제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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